
WITH BIBLE CAMP 2019  



철저한 개인주의, 외로운 교회  

우리는 역사상 가장 개인주의적인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. 과거엔 함
께 일하고, 함께 공부하고, 함께 나누고, 함께 먹고, 함께 즐기는 일이 많았
지만, 이제는 “혼(자)”하는 일이 더 많습니다. 혼자 먹고, 혼자 즐기고, 혼
자 읽고, 혼자 공부하고, 혼자 시간을 보냅니다. 인터넷이나 SNS처럼 과거
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넓고 많은 정보와 관계 속에 살아가지만 황량한 
바다에 혼자 서핑하듯 군중 속 고독이 더 깊어지는 시대입니다. 

개인주의가 만연한 세상 속 교회는 안전할까요? 언제부터인가 교회에서 
외로움에 신음하는 소리가 들립니다.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 
한 명이 있어야 교회도 다닐 맛(?)이 난다고 말합니다. 주중엔 연락 한 번 
없던 친구(?)를 주일에 만나 친한 척하려 하니 힘이 듭니다. 속에 있는 생
각, 겪었던 일을 나누기엔 서로가 그렇게 친하지 않습니다. 좋은 말씀 듣
고 하나님께 의당 해야 할 도리(?)를 다하고 월요일부터 시작될 진짜 삶(?)
을 준비하면 주일은 충분히 잘 보낸 것입니다.  

이것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누리는 연합의 모습일까요? 예수님은 
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을까요?



골로새서 3장 15절  

아니요. 그렇지 않습니다. 예수님은 우리를 개인
주의로 초대하지 않았습니다. 하나님은 우리 각
자를 창세 전에 택하시고 부르셨지만, 누구도 혼
자가 되도록 부르지 않으셨습니다. 우리는 함께 
“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”입
니다(롬 1:6). “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
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
심을 받았느니라”(엡 4:4). “너희는 평강을 위하
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”(골 3:15). 

2019년 위드바이블 캠프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
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“한 몸” 된 사

실을 굳게 선포합니다. 지독한 개인주의와 철저
히 싸우고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시고 성령이 하
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로 다짐합니다
(엡 4:3). 

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
가르치는 “한 몸”의 원리를 배우고, 그리스도 안
에 연합한 지역교회 형제자매, 우주적인 교회의 
형제자매와 어떻게 그 보배로운 연합의 축복을 
누릴 것인지 진지한 논의를 하려 합니다. 

주 안에 지체된 형제자매님, 당신을 초대합니다.



 

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만나, 주 안에 한 
형제자매로 서로를 기쁨으로 맞이합니다. 
그리고 “연합”을 주제로 서로의 생각을 나
누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자의 생각을 바
른길로 권면하며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합
니다. 삶에서 쌓아둔 많은 고민과 염려를 
주님의 말씀과 주님에 대한 신뢰 위에 편안
하게 내려놓습니다. 

우리는 함께 한목소리로 우리를 한 몸 되
게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. 홀로 
골방에서 찬양하는 것과는 또 다른 감동으
로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게 하신 삼위일
체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니다. 서로의 귀
에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들려주며 더 큰 
기쁨으로 목소리를 높여 우리 머리 되신 주
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합니다. 

우리의 연합을 강하게 하는 힘은 “성령의 
능력”입니다. 성령은 감동하심으로 우리에
게 하나님의 뜻을 강력하게 선포하십니다. 
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
치는 “하나 됨”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
믿어 “하나 됨”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
간절히 기도합니다. 함께 배운 것을 나누
며 서로를 세우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.

UNITY#1 
우리의 만남&교제

UNITY#2 
우리의 찬양

UNITY#3 
우리의 배움

FEAT. 같이걸어가기(염평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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